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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안전운전을 위한 타이어 점검 팁 

 

안전운전을 위한 타이어 7 가지 점검 

1. 타이어 공기압 

2. 타이어 마모상태 

3. 타이어 편마모  

4. 타이어 사이드월 균열 

5. 타이어 혹, 물집 

6. 진동, 소음 

7. 휠밸런스, 휠얼라인먼트 

 

 

차량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장마철이 시작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우천 시 교통사고 치사율이 맑은 날씨에 비해 

1.24 배, 고속도로에서는 3 배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길에서의 돌발상황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빗길 주행, 제동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이어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더욱 세심하게 점검해줘야 한다. 세계 1 위 타이어 기업 

브리지스톤이 장마철 안전운전을 위한 타이어 점검 팁을 준비했다. 

 

1. 여름철에도 타이어는 적정 공기압 유지 

타이어는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한다. 타이어 공기압은 

접지력과 노면의 물을 배출하는 성능과 직결된다. 공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얇은 수막이 생겨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고 물 위를 미끄러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내 차에 맞는 적정 공기압 수치는 자동차 운전석쪽 문에 부착된 라벨이나 자동차 작동 

매뉴얼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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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이어 마모상태  

타이어가 도로와 맞닿는 고무 부분인 트레드는 주행 중 노면의 물을 배출해 타이어의 

접지력을 높여준다. 타이어 공기압이 충분하더라도 타이어가 많이 닳아 트레드 홈 

깊이가 얕으면 운전 중 노면의 물을 배출하는 성능이 떨어져 빗길에서 접지력이 

떨어지고 제동거리가 급격히 늘어나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통상 타이어 트레드의 마모한계선 깊이는 1.6mm 다. 100 원짜리 동전을 뒤집어 트레드 

홈에 넣었을 때 이순신 장군의 감투가 보이면 타이어를 교체해야할 때다. 마모한계선에 

근접한 2~3mm 수준에서도 고무의 노화 정도, 타이어의 편마모 상태에 따라 빗길 주행 

및 제동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운전자의 관심과 적절한 교체 시기 결정이 필요하다. 

 

3. 타이어 편마모  

타이어의 트레드가 고르지 않게 마모되는 편마모의 원인은 다양하다.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아도 편마모가 발생하지만, 자동차 서스펜션, 휠얼라인먼트 정렬 

불량으로 인해 편마모가 발생할 수도 있다. 타이어 일부가 심하게 마모됐거나 

변형됐다면 타이어 전문업체에서 상태를 점검 받는게 좋다. 

 

4. 타이어 사이드월 균열 

타이어의 옆면인 사이드월은 타이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다. 손상된 도로로 인한 충격, 

도로 위 이물질, 타이어 공기압 부족, 과적, 무리한 커브길 주행으로 인해 찢어지거나 

갈라질 수 있다. 장시간 뜨거운 열이나 오존에 노출돼도 사이드월의 고무가 손상될 수 

있다. 사이드월에 균열이 생기면 타이어가 파손될 위험이 높다.  

 

5. 타이어 혹, 물집 

타이어 내부구조가 손상되면 타이어 일부가 혹이나 물집 모양으로 튀어나오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주행하면 타이어는 파손된다. 서둘러 타이어를 교체해줘야 한다.  

 

6. 진동, 소음 

운전 중 느껴지는 진동과 소음은 대부분 휠얼라인먼트 정렬 불량 혹은 찌그러진 휠과 

같은 기계상 불량상태가 원인이지만, 손상된 타이어가 원인일 수도 있다. 진동이나 

소음이 심하면 즉시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고 필요한 경우 타이어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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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휠밸런스, 휠얼라인먼트 점검 

비포장길, 움푹 파인 도로 및 커브길에서의 충격으로 휠밸런스와 휠얼라인먼트가 원래의 

정렬상태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타이어가 불규칙하게 빨리 마모될 수 있다.  

휠밸런스와 휠얼라인먼트가 제대로 정렬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주는게 좋다. 

 

빗길에서는 무조건 서행  

자동차 램프와 와이퍼는 빗길 시야 확보에 중요하다. 미리 점검해주는게 좋다. 와이퍼에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작동하게 되면 차유리와 와이퍼에 손상이 갈 수 

있다.  

 

무엇보다 우천 시 과속운전은 금물이다. 고속으로 운전할수록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자동차의 제동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20% 정도 줄이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줘야 한다.  

 

브리지스톤 코리아 상품기획팀 차상대 팀장은 “타이어는 차량을 떠받치는 기초” 라며 

“장마철 외에도 한 달에 한 번은 타이어 상태를 점검할것을 추천 드린다” 라고 강조했다. 

 

### 

 

 


